
- 337 -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9, Vol. 24, No. 4, 337-358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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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점화했을 때 자기대상화(신체 감시

성, 신체 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대상화가 성차별

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

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74명을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으로 무선 할당시킨 후, 해당 점화 과제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의 경우, 세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대상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세 조건에서 유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

보다 높은 외모관리 수행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

를 살펴본 결과,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고, 외모불

안을 보이는 내담자와 상담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자기대상화 수준을 탐색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이해하게 도울 수 있는 등의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자기대상화,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외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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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다

는 신념이 만연하며, 이로 인해 외모관리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느끼거나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

제로, 한국갤럽조사(2015)의 설문에서 우리나

라 성인남녀 1,500명 중 80% 이상이 외모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응답하

였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의 설문에서 

85.6%가 외모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

한 것을 보아, 매력적인 외모는 중요한 가치

이며 다양한 보상을 가져온다는 신념이 한국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Bartky, 

1990; Rhode, 2010; Wolf, 1991; Kahalon, Shnabel, 

& Becker, 2018). 이러한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차별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나타난

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개선하기 위해

서는 외적 매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외모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존재했으며, 이러한 인

식에 의해 여성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다(박수향, 이혜주, 2009; 이현옥, 

구양숙, 2006; 임인숙, 2004).

외모관리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개성

을 표현하는 과정으로(Kaiser, 1990), 사회적 상

호작용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고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김아닐리아, 2006)

라고 정의된다. 외모관리는 적절하게 수행되

면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모관리를 통해 자기존중감을 향

상시킬 수 있으며(Aune & Aune, 1994) 매력적

인 외모는 다른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

끌어 내는 데에 도움을 주어 원활한 대인관계

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하지만 지나친 외모관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외모

관리의 중요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에 따라 실

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외모관리 

행동을 하고(김아날리아, 2006; 김윤, 2007), 외

모관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

났다(홍병숙, 백인선, 이은진, 박성희, 2007).

여성의 과도한 외모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

울이거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높은 신체불만족과 낮은 신체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Franko & Striegel-Moore, 2002), 

심한 경우, 섭식장애나 신체기형장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oll & Fredrickson, 1998; 

Phillips, 2004). 또한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많

이 받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

지 못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외

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이은희, 2007), 올바

른 식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향

숙, 2012; 이현옥, 박경애, 2000).

이러한 여성의 과도한 외모관리는 자기대상

화 이론(Self-Objectification Theory; Fredrickson & 

Roberts, 1997)과 관련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신체가 성적 대상화되는 경험

을 많이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

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감시하는 자기대상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Spitzack, 1990). 자기대

상화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

와 관련이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기

대상화는 수치심(Stapley & Haviland, 1989), 외

모와 안전에 대한 불안(Fredrickson & Roberts, 

1997), 몰입 결여와 내적 신체 상태에 대한 몰

인식(Harver, Katkin, & Bloch, 1993), 섭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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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lka & Hill, 2004; Greenleaf & McGreer, 2006)

와 우울(Muehlenkamp & Saris-Baglama, 2002)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대상화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

기대상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어왔지

만, 최근에는 자기대상화의 선행요인을 탐색

하여 자기대상화를 미리 예방하고 그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자기대상화의 선행요

인으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

(Kozee, Tylka, Augustus-Hovath, & Denchik, 

2007), 낯선 사람의 성희롱(Fairchild & Rudman, 

2008), 몸매에 대한 부정적 대화(Gapinski, 

Brownell, & LaFrance, 2003), 외모 단서에 대

한 환경적 노출(예. 외모관련단어, Roberts & 

Gettman, 2004; 전신거울, Tiggemann & Boundy, 

2008), 내현적 자기애(김재희, 서경현, 2018; 정

다운, 박준호, 이민규, 2018), 부적응적 완벽

주의(하효정, 2009) 그리고 대중매체(Calogero, 

Davis, & Thompson, 2005; Harper & Tiggemann,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자기대상화

와 관련한 선행요인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개인내적 특성이나 특정 대인관계 상

황, 혹은 대중매체 맥락 안에서의 자기대상

화 경험만을 고려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Bowman과 Howard(1985)에 의하면, 가치와 이

념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

람들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

치나 신념체계를 학습한다. 즉, 여성은 사회에

서 강조하는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 기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 

Banaji, 1994)에 따르면, 사회 내 지배적인 신념

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

화하며,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신념을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내면

화하여 그에 따라 행동한다(Jost, Pelham, & 

Carballo,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에 

만연한 가치와 신념이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자기대상화 

연구에서 신념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회적 신념요인 중 자기대상화 연구

와 관련되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변인으로 양

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를 꼽을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가 여

성에 대한 적대감과 여성에 대한 애정과 호의

라는 양가적인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

정 하에 Glick과 Fiske(1996)가 처음 제안한 개

념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에는 적대적 성차

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포함되는데,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HS)는 지금까

지의 인종차별주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

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

한 적대적 태도나 감정을 의미하는 반면, 온

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BS)는 전통

적인 성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

적 태도나 감정을 의미한다. 적대적 성차별주

의가 주로 나타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

의 성차별주의는 부드럽고 완화되어 온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미묘

한 성차별(microaggression against women)과 비

슷하게, 간접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성을 기존의 시스템에 순응하고 수

용하게 만들며,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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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lick, Fiske, 

Mladinic, Saiz,Abram, Masser, & Annetie, 2000).

많은 여성들은 생활상에서 적대적 혹은 온

정적 성차별주의에 자주 노출된다. 반복적으

로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경험하는 것은 여

성들에게 분노와 우울(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자기은폐(Watson & Grotewiel, 

2016)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며, 특

히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경험하

게 한다(Calogero & Jost, 2011). 성적 대상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결국 여성은 자신의 신

체를 스스로 제삼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감

시하는 자기대상화를 하게 된다(Spitzack, 1990). 

즉,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

속적인 노출은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가적 성차별주의

와 여성의 자기대상화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

를 보이며, 특히 자기대상화에 대한 영향력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Ford, 

Woodzicka, Petit, Richardson과 Lappi (2015)의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적 코미디(예. 

여성들이 ‘아내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법’

을 배우는 장면을 묘사한 코미디)가 자기대상

화를 촉진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중립

적인 코미디(예. 남자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자

신의 숟가락 공포증을 소개하는 코미디)보다 

성차별적 코미디가 여성의 자기대상화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미묘한 방식으로 성차별

을 공고화하기 때문에, 적대적 성차별주의보

다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낮

은 신체 존중감(Franzoi, 2001), 높은 내면화

(Forbes, Collinsworth, Jobe, Braun, & Wise, 2007) 

그리고 높은 신체불만족(Swami, Frederick, Aavik, 

Alcalay, Allik, Anderson, & Danel., 2010)과 같은 

신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었으며, 황인지(2017)의 연구에서는 온정적 성

차별주의가 자기대상화의 하위요인인 신체 감

시성을 통해 신체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자기대상

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사하게,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자기대상화의 관련성이 보고

되었다. 예를 들어, Shepherd, Erchull, Rosener, 

Taubenberger, Queen과 McKee(2011)는 온정적 

성차별적 행위를 목격했을 때와 목격하지 않

았을 때의 자기대상화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온정적 성차별적 행위를 목격한 집

단의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수준이 목격

하지 않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Calogero와 Jost(2011)의 실험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에 노출된 조건의 여성 참여

자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이나 통제 조

건의 참여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상태 자기대

상화(state self-objectification),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고 반복적으로 평가하여 수치심

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

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는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온정적 성차

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더 외모관리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Swami, Coles, Wyrozumska, Wilson, 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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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urnham(2010)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이상

적 외모에 대한 추구와 외모관리를 예측했다

고 보고하였고, Bradley-Geist, Rivera와 Geringer 

(2015)는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경험하는 사람

을 목격하는 경우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목격한 여성 참여자

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이나 통제조건보

다 외모와 관련된 자존감과 더 많이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reto, Ellemers, Piebinga와 

Moya(2010)의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중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노출된 집단의 참여자들이 스스

로에 대해 설명할 때 자신의 과제 수행에 대

한 내용보다 자신의 외모나 대인관계와 관련

된 내용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도 외모와 관련된 사고를 점화시켜 여성

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인데, 이미나(2018)의 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를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도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외모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또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특히 온정적 성차

별주의는 직접적으로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김윤

(2007)은 자기대상화 수준이 높은 여성은 부정

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모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하였다. Calogero, Pina, 

Park와 Rahemtulla(2010)와 Calogero, Pina와 Sutton 

(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대상화와 여성의 성

형수술 추구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Lee와 Johnson(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

대상화와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예. 구토, 제한

적인 식사, 완화제 사용, 단식 등의 건강에 위

협을 주는 외모관리행동)간에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Calogero와 Jost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주의 

노출이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하여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가적 성차별주

의,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결과적으로 여

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

하는 자기대상화를 유발하여 과도한 외모관리

를 하게끔 만든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

외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자기대상화, 

외모관리의 관계에 대해 밝힌 선행 연구가 많

은 반면에,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거의 찾

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관련 연구의 경

우에도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자기보고식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뿐이기 때문에 사회

적 바람직성, 묵종성과 같은 응답편향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

해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들

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준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점화와 관련된 다

양한 연구들(Bargh, Chen, & Burrows, 1996; 

Devine, 1989; Greenwald & Banaji, 1995; Kray, 

Thompson, & Galinsky, 2001; Steele, 1997; 

Wheeler & Petty, 2001)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에게 

지지되거나 수용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점화는 이후의 판

단이나 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는 개인이 명시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고정관

념이나 편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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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

화 또한 개인에게 지지되거나 수용되는 정도

와 상관없이 이후의 다양한 변인들에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박상희, 김혜숙, 

2007; Barreto et al., 2010; Fearther, 2004; Jost & 

Kay, 2005; Rudman & Heppen, 2003)제시되어왔

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그 이후의 판단이나 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이후의 자기

대상화와 외모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

주의를 점화한 집단,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

화한 집단, 통제 집단간에 자기대상화(신체감

시성, 신체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차

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

단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대상화를 보일 것

이다. 둘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킨 집

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외모관리 수

행 의도를 보일 것이다. 셋째, 자기대상화가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74명의 

여자 대학생들이 세 조건(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29명,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에 할당된 참여

자는 27명, 통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18

명이었다. 수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구

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본 

연구가 2개의 설문지(남녀관계에 대한 문항 

개발을 위한 설문지와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

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로 구성되어있다는 안

내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총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1명의 여

성 연구자가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구자

의 외모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실험에 

비슷한 검은색 옷을 착용하였다. 실험은 약 15

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최소 1명에

서 최대 3명의 참여자가 동시에 실험에 참여

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의 응답을 

볼 수 없게 각자 벽을 보고 앉았다.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점화 과제를 실시하였고, 

모든 참여자가 점화 과제를 수행한 후 자기대

상화(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와 외모관리 수

행의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였다. 모든 

설문지를 완료한 참여자들은 본 실험의 실제 

목적에 대한 디브리핑을 받고 현금 5000원의 

보상을 받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19.97세(SD=1.61)였고, 학년은 2학년이 35명

(47.3%)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1학년(21명, 

28.4%), 3학년(8명, 10,8%), 4학년 이상(10명, 

13.5%) 순이었다. 참여자들의 전공은 사회과학

부 49명(66.2%), 인문학부 12명(16.2%), 공학부 

7명(9.5%), 의학부 4명(5.4%), 정보통신학부 2명

(2.7%)이었다.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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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과제

본 연구에서는 Calogero와 Jost(2011)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세 가지 방법으로 점화를 실

시하였다. 먼저, 참여자로 하여금, 12개의 성

차별주의 점화 문항을 읽고 그 문항에 얼마

나 동의하는지 6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둘

째, 동일한 문항을 2-3번 신중하게 읽고 그 

문항들의 가독성, 즉, 각 문항이 얼마나 자연

스럽게 읽히는지 6점 척도(0=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

막으로, 참여자들이 얼마나 문항을 신중하게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금 본 문항에서 

기억나는 단어(명사, 동사, 부사 포함)를 최

소 10개 이상 적도록 하였다. 이 글쓰기는 

Hauser, Ellsworth와 Gonzalez(2018)가 제안한 

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IMC; attention 

check) 방법을 토대로 한 조작점검으로, 참여자

들이 점화 과제를 주의 깊게 수행하였는지 확

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조건별 점화 문항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에서는 한국형 다면

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하위척도의 문항

들(예.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

들을 부려먹는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

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

적이지 못하다.’)이 사용되었고, 온정적 성차별

주의 조건에서는 K-MSI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하위척도의 문항들(예.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한다.’,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

보해야 한다.’)이 사용되었다. K-MSI는 안상

수와 김혜숙 및 안미영(2005)이 Glick과 Fiske 

(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

당화한 후 안상수 등(2007)이 다시 보완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통제 조건은, Calogero와 

Jost(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Hoffman과 Hurst(1990)가 제시한 성-중립적

(gender neutral) 특성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제

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히, Hoffman과 

Hurst(1990)의 성-중립적 단어 중 ‘창의적인’, 

‘자원이 많은’, ‘요령 있는’, ‘현실적인’, ‘사려

깊은’, ‘우호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책임감 

있는’, ‘양심적인’, ‘신뢰할만한’, ‘열정적인’, 

‘행복한’ 등 총 12단어를 사용하였다.

자기대상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McKinely와 Hyde(1996)가 개발한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를 김완석과 유연재 및 박은아(2007)가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

도(Korea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K-OBS)의 하위척도인 ‘신체 감시성(body 

surveillance, 여성이 스스로를 대상화하여 제3자

의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듯이 바라

보는 것)’과 ‘신체 수치심(body shame,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화된 신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래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

제 신념(control beliefs)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

루어져 있으나,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을 일관적으로 보고하는 반면에 통제신념은 

두 변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거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김완석 등, 2007; Mckinely & Hyd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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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경험적 연구들(김재희, 서경현, 

2018; Fea & Brannon, 2006; Greenleaf, 2005; 

Muehlenkamp, Swanson, & Brausch, 2005)에서는 

자기대상화의 주요개념을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라 정의하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자

기대상화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 두 요인만으로 자기대상화를 측정하였다.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은 각각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화 과제를 

실시한 직후의 신체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지시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주십

시오’라는 말을 추가하였다.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 신체 감시성의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 )는 .83, 신체 수치심은 .78, 본 연

구에서는 신체 감시성 .72, 신체 수치심 .78로 

나타났다.

외모관리 수행의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숙과 전지현(2017)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

(안나영, 2007; 이경숙, 2007; 왕야, 김용숙, 

2007)을 토대로 개발한, 외모관리행동 수행의

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패션관리,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고, 각각에 대한 수행의도(“...을 하고 싶다”)를 

묻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자기대상화 척도 지시문과 동일하게 외모

관리 수행의도 척도 지시문에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

시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추가하였다. 이미숙과 

전지현(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

도 계수(Cronbach's  )는 .94,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

기 위해 자존감을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

(1995)이 한국어로 번역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

도(Rosenberg Self-esteem Sale; RESE)를 사용하였

다. 자존감은 성차별주의, 자기대상화와 같은 

요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

(박용두, 이기학, 2008; Fischer & Holz, 2007; 

Harter, 1993; Rollero, 2013)이 다양하게 제시되

어있으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타인과 신체를 비교하

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감을 느낀다(김완

석 등, 2007; 손은정, 2008)는 연구결과가 존재

한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의 정도가 다른 요

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집단 동질성을 확인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훈

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 )는 .89, 본 연구에서

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과 SPSS Macro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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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조작점검을 위해, 점화 과제의 문

항에서 참여자들이 기억한 단어의 개수 평균

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주

요 요인들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고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조

건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존감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준거변인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

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점화 조건별로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방법을 사

용하였다. 또한, 자기대상화, 즉, 신체 감시성

과 신체 수치심이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

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을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는 점화 과제에서 읽은 문항에

서 9개 이상의 단어를 기억한 참여자들이 점

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비 연구에서 각 조건별로 4명의 

참여자(심리 전공 대학원생)에게 동일한 과제

를 실시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에서

는 평균 10.33개,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에서

는 평균 10.67개, 통제 조건에서는 평균 9.33

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03명의 참

여자 중 이 기준을 만족시킨 적대적 성차별주

의 조건 29명,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27명, 

통제 조건 1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집단동질성 검증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조건, 온정적 성차

별주의(BS) 조건,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 간에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여 연령, 학년, 자존감 수준에서 세 집단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집단 간

에 연령, 학년, 자존감 수준에서의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에서의 집단동질성이 검증되었음을 의

미한다.

HS조건 (N=29) BS조건 (N=27) 통제조건 (N=18)
F(2,72)

M (SD) M (SD) M (SD)

연령 19.83 (1.58) 20.19 (1.52) 19.89 (1.84) .369

학년  2.07 (0.84)  2.26 (1.13)  2.00 (1.19) .395

자존감  3.62 (0.69)  3.50 (0.84)  3.54 (0.51) .220

표 1. 집단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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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본 연구의 준거변인인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

관을 보였고(r=.381, p<.01), 신체 감시성과 외

모관리 수행의도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418, p<.001). 한편, 신체 수치심과 

외모관리 수행 의도는 유의수준에 가까운

(marginal; 신뢰구간 90%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정적 상관을 보였다(r=.222, p<.10).

조건 간 차이 분석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HS), 온정적 성차별

주의 조건(BS), 통제 조건 간에 자기대상화(신

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의 경우, 세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체 감

시성, F(2,72)=9.940, p<.001; 신체 수치심, 

F(2.72)=5.756, p<.01). Bonferroni 사후 검증 결

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BS)의 신체 감시

성과 신체 수치심의 수준이 다른 두 조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

의 조건(HS)과 통제 조건의 신체 감시성과 신

체 수치심의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외모관리 수행의

도에 있어 세 조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

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차이가 나타났다

(F(2.72)=2.2.585, p<.10).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BS)의 외모관리 

수행의도 수준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HS)

에 비해 유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조건은 다른 두 

조건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HS 조건 BS 조건 통제 조건
F(2,71) Bonferroni

M (SD) M (SD) M (SD)

신체 감시성 3.19 (.56) 3.73 (.32) 3.38 (.44) 10.085***
BS > 

HS=통제신체 수치심 2.34 (.65) 2.86 (.61) 2.27 (.64) 6.462**

외모 관리 수행 의도 3.11 (.72) 3.47 (.49) 3.20 (.59) 2.585+
BS=통제 

> HS=통제

*** p<.001 ** p<.01, + p<.10

표 3. 집단별 차이 분석

1 2 3

1. 신체 감시성 -

2. 신체 수치심 .381** -

3. 외모관리 수행의도 .418*** .222+ -

*** p<.001 ** p<.01, + p<.10

표 2.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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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 분석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가 매개하지 확인하기 위해 Barron과 Kenny 

(1985)의 매개분석을 방법을 사용하였다. 온정

적 성차별주의 조건은 1,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은 -1의 더미변인으로 코딩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체 감시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성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감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271, t=4.402, p<.001). 2단계에서는 성

차별주의 점화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82, 

t= 2.187, p<.05).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신

체 감시성이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만(B=.523, t=3.050, p<.01) 성차별

주의 점화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2단계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감시성이 성차별

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시사한다.

이 후, 신체 감시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Bootstrapping 결과,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2,000

개였고, 표 6에 제시한대로,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값이 각각 .038와 .291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 감시성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단계 경로 β t R2

1 성차별주의 점화 → 신체 수치심 .260 3.076** .149

2 성차별주의 점화 → 외모관리 수행의도 .182 2.187* .081

3
성차별주의 점화 → 외모관리 수행의도 .113 1.288

.148
신체 수치심 → 외모관리 수행의도 .266 2.040*

** p<.01, * p<.05

표 5.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경로 β t R2

1 성차별주의 점화 → 신체 감시성 .271 4.402*** .264

2 성차별주의 점화→ 외모관리 수행의도 .182 2.187* .081

3
성차별주의 점화 → 외모관리 수행의도 .041 .448 

.219
신체 감시성 → 외모관리 수행의도 .523 3.050**

*** p<.001 ** p<.01, * p<.05

표 4. 신체 감시성의 매개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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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성

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감시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외모관리 수행의도로 연결되는 매개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성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수치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60, t=3.076, 

p<.01). 2단계에서는 성차별주의 점화가 외모

관리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신체 

수치심이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B=.266, t=2.040, p<.05) 성차별주의 

점화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2

단계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수치심이 성차별주의 점

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함을 시사한다.

이 후,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대로, 매개

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값이 각각 

.008과 .178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신체 수치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외모관리 수행의도로 연결되는 매개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점

화 실험을 실시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

가 자기대상화(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Calogero와 Jost(2011)의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참여자를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고 해당 점화 과제를 실시한 후, 

조건 간에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대상화가 성차

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과 시사점을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

건,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에서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이 다른 

두 조건이 비해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점화시켰을 때, 신

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높아질 수 있음

을 의미하며 관련 선행연구(안상수 등, 2007; 

황인지, 2017; Calogero & Jost, 2011; 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Dumont, Sarlet, & 

Dardenne, 2010; Ford et al., 2015; Jezzini, 2013; 

Kilianski & Rudmen, 1998; Shepherd et al., 2011; 

Yoder & Lawrence, 2011)의 결과와 그 맥을 같

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온정적 성차

별주의가 여성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온정

적 성차별주의는 성차별로 쉽게 인식되지 않

지만 실제로는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신체 감시성 .142 .061 .038 ∼ .291

신체 수치심 .069 .042 .008 ∼ .178

표 6. 매개(간접) 효과 Boots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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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행동과 규범을 유지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

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와 마찬가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근절시키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 온정적 성차

별주의 조건, 통제 조건에서 외모관리 수행의

도는 유의수준에 가까운(marginal)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보다 유의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외모관리 수행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조건

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조건보다 외모관리행

동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이미나, 2018; 

Barreto, Ellemers, Cihangir, & Stroebe, 2009; 

Calogero & Jost, 2011; Forbes et al., 2007; 

Swami, Coles et al., 2010)의 결과와 비슷한 결

과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

가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연구 결과

와 다른 이유는 먼저, 외모관리 수행의도 척

도의 안면타당도가 높아 참가자가 척도의 의

도를 인식하였거나 이 척도가 자기대상화 척

도보다 나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점화의 효

과가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태도가 늘 수행의도로 이어지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Seyfi, Poudel, 

Yasuoka, Otsuka & Jimba, 2013), 높은 신체 감

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늘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높아진다 해도 외모관리행동을 

촉진하는 다른 내외적 요인(예. 자존감, 경제

적 능력)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외모관리 수

행의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수행

의도에 대한 결과가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모

관리 수행의도와 관련하여 통제 조건이 온정

적 성차별주의 조건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통제 조건에서 실시한 점화 과

제의 문항 중 해외에서는 성-중립적 단어로 

분류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특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 우호적인, 사

려 깊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즉, 통제 조건에서 어느 정도 온정적 성차

별주의 점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외모관리 수행의

도 척도를 바꾸거나 통제 조건의 점화 과제 

문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성차별주의 점화와 외모관리 수행의

도간의 관계에서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가 상정

되었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점화되었을 

때,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모관리 수행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김윤, 2007; Calogero & 

Jost, 2011; Fredircksion & Roberts, 1997; Langton, 

2009; Roberts & Gettman, 2004)의 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 자기대상화라는 태도 변인이 

변화함으로써 외모관리 수행의도라는 행동과 

관련된 변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상담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외모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태도나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와 상담할 시, 내담자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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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차별 경험 그리고 성차별주의를 내면화

하였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주로 대

중매체와 같은 사회적 변인(박정임, 유제민, 

김청송, 2016), 신체불만족, 외모에 대한 수용

과 같은 인지적 변인(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민주, 손은정, 2015), 그리고 외모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인한 우울과 같은 정서

적 변인(장혜경, 손정남, 2014) 등에 주목해왔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과 더불어, 

성차별주의와 같은 신념적 변인 또한 탐색하

여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내담자

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는 점을 제안한다. 내담자와 성차별 경험 그

리고 성차별주의에 대해 다룰 시에는 내담자

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성차별주의로 인식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Kilianski & 

Rudman, 1998)을 고려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

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차이점과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K-MSI의 

문항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와 관련한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많이 경험한 내담자의 

경우, 이로 인해 신체 감시성이나 신체 수치

심이 높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내담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내적 요인뿐만 아니

라 성차별 경험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높

은 신체 감시성이나 신체 수치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

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

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은 내담자가 자

신의 문제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죄책감, 수치

심, 자기비난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내담자가 높은 신체 감시성이나 신체 

수치심으로 인해 과도한 외모관리 행동을 하

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좀 더 건강한 관리방법

에 대해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토대

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그 대상이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다른 지역의 여자 대학생으로 일

반화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본 연구는 사용한 외모관리 수행의도 척

도와 통제 조건의 점화 과제 문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Calogero와 Jost(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즉, 외모관리 수행의도를 측정하

기 위해, 점화 과제를 실시한 후 다음 주에 

해야 하는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 중 외모

관리를 위한 행동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외모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나 계획을 측정하

는 태도변인으로 실제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

는 변인이 아니므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

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연구에

서는 실제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통제 

조건의 점화과제와 관련해서, 후속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성-중립적 특성

들로 문항을 구성하거나 선행연구(Rudman & 

Heppen, 2003)와 같이 꽃이나 식물과 같은 완

전한 중립자극의 문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항들을 사용하였을 때 양가적 성차



김경희, 김은하 /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 351 -

별주의 조건과 통제 조건 간의 분명한 차이가 

관찰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준거변인

을 측정할 때 역균형화를 하지 않아 점화의 

효과가 뒤에 배치된 척도에 미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준거변인

을 역균형화하여 점화의 효과를 통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Glick 등(1996)이 개발하

고 안상수 등(2005)이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안상수 등(2007)이 보완한 K-MSI의 문항을 사

용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

의를 구분하여 점화하였는데, K-MSI에서 온정

적 성차별주의로 구분된 내용 중 일부는 여성

들의 관점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로 해석 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

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현실

을 보다 더 반영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개정된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국의 여자 대학생들의 외모불만족과 과도한 

외모관리행동(예. 다이어트, 성형수술)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이미숙, 전지현, 2017; 정윤경, 

2003), 국내에서 처음으로 점화 실험을 통해 

관련 변인을 탐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성차별주의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온정

적 성차별주의가 여자대학생의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그리고 외모관리 수행 의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연구 

방향, 개입 방안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최근 남성들도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로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는 점(홍금희, 2007)을 고려할 때 

남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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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ng to Ambivalent Sexism on Self-Objectifica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of College Women Student:

With an Emphasis on Benevolent Sex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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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studied female college students to see how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effect 

self-objectification(body surveillance, body shame)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and to examine 

whether self-objectification(body surveillance, body shame) mediates between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A total of one hundred and three participants completed a 

experiment, and randomly assigned to three conditions: hostile sexism condition, benevolent sexism 

condition, control condition. Due to the missing values, extreme measures and manipulation checks, 

seventy-four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First, body surveillance/body sha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conditions and participants in benevolent sexism condi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hostile sexism condition and control condition.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on the other hand, 

showed marign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conditions, and participants in benevolent sexism 

condition was margin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hostile sexism condition, but control condition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two conditions. Second, body surveillance/body shame mediated 

between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proposals for the implication, limitations and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Also, the 

implication of counseling that when counseling client who show anxiety about her appearance, counselor 

help client exploring the level of ambivalent sexism and self-objectifi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Ambivalent Sexism,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Appearance Management


